
  정부는 3월 25일(화)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「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」을 

의결했다.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

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. 

기획재정부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

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.

  2024년 국세감면율(국세감면액/국세수입총액+국세감면액)은 16.3%로 전년대비 

0.5%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는 경기둔화 여파 지속, 기업실적 악화 

등으로 인한 국세수입총액 감소(예산대비 △30.6조원, 전년대비 △6.0조원)와 

국세감면액 증가(전년대비 1.6조원)에 기인한다.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

특별소득공제,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(1.6조원), 근로·자녀장려금

(0.6조원),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(0.2조원) 등은 증가한 반면, 

기타 조세지출은 감소(△0.8조원)하였기 때문이다. 

   ※ 구조적 지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.8% 증가(‘14년 6.1조원→’24년 16.8조원)하였고, 「국민연금법」 개정으로 

‘26~’33년간 보험료율 인상(9→13%)시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구조적 지출이 총 1.6조원(0.5%p당 연 0.2조원) 

수준 증가 전망

 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의 역동성,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

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 지방소멸․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

나갈 계획이다. 또한,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,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

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. 마지막으로 

적극적 성과평가 운용, 조세지출·재정지출의 연계 강화, 부처 책임성 강화 

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. 

「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」 확정
- 경제의 역동성 지원, 조세지출 합리화 및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한 

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및 평가지침 각 부처 통보 -

보도시점 2025. 3. 25.(화) 11:00 배포 2025. 3. 24.(월) 13:00

보도자료
 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, 4월 말까지 

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·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｢2025년 

세법개정안｣에 반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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